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승려, 료칸

　료칸(1758–1831년)은 일반 선종의 승려와는 동떨어진 생활을 했습니다. 료칸의 저서나 편지, 료칸을 아는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그가 생활하던 곳에서 전해 내려오는 일화들을 통해, 그는 사원 승려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고, 대신 검소하며 때때로 방랑하는 생활을 즐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료칸은 방랑 생활 중에 그의 시, 서예, 그리고 개성적이고 붙임성 있는 성격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인품이 인망을 모아 료칸의 명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료칸은 에치고국(현재 니가타현)의 이즈모자키마치에서 야마모토 에이조로 태어났습니다. 이즈모자키는 사도 섬에서 채굴한 금이나 은의 양륙항이었으며, 홋코쿠 가도의 여행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던 역참 마을로 번성했습니다. 료칸의 아버지는 마을의 장이었고 마을 내 신사의 신관이기도 해서 가정은 유복했습니다. 료칸은 장남으로 뒤를 잇기 위해 마을의 장이 되기 위한 견습생이 되었지만, 18세에 출가하여 료칸이라 이름 짓고 근처 고쇼지 절에서 거주했습니다.
　얼마 후 고쿠센이라는 선사가 고쇼지 절을 방문했고, 이는 료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료칸은 고쿠센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아 제자로 삼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쿠센은 이를 승낙했고, 두 사람은 바로 그의 고향인 다마시마(현재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의 일부)에 있는 엔쓰지 절로 갔습니다. 거기서 료칸은 아침 3시에 일어나서 경을 외고, 요리나 청소를 한 후 탁발을 하러 나가는 수행을 했습니다. 료칸에게는 ‘다이구(大愚)’라는 호도 있습니다. 이는 고쿠센이 하사한 호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 아닌 사회적 체면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현혹되지 않고 무심히 자신의 길을 통달하고자 하는 료칸을 향한 존칭입니다.
　료칸이 절의 수행을 끝낸 이듬해에 고쿠센은 세상을 떠났으며, 료칸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엔쓰지 절을 나와 일본 전역을 순례하고 방문한 다른 절에서 가르침을 받아 빈곤한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동냥을 했습니다. 이는 득도한 후 훈련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는 동냥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몇 년간 주위 사람들의 친절에만 기대어 생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료칸이 시나 서예로 유명할 수도 있지만, 그는 유명한 인물의 의뢰는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이 쓴 글을 누구에게도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료칸은 가난한 사람들이 요청하는 경우나 그를 도와준 사람들을 위해서만 개인적으로 감사의 뜻을 담아 썼습니다.
　이윽고 료칸은 고향인 에치고로 돌아갔고, 최소한의 물건으로 둘러싸인 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 데라도마리에서는 초가집이나 쇼묘지 절에서 생활했습니다. 그의 자연을 향한 사랑은 아이들을 향한 애정과 빈곤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마찬가지로 많은 저작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료칸은 와시마무라(현재는 데라도마리와 함께 나가오카시로 합병됨)를 중심으로 많은 교우 관계를 맺었고, 이후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노년에 료칸을 보살펴준 젊은 여승, 덴신(1798–1872년)과의 교우 관계일 것입니다. 덴신과 만났을 때의 료칸은 70세였으며, 건강은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연령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깊은 인연으로 맺어져 빈번하게 하이쿠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분위기의 와카(일본 전통 정형시)에는 료칸다운 유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다른 료칸의 벗으로는 말년의 후원자인 상인 기무라 모토에몬(1778–1848년)이 있습니다. 모토에몬은 료칸에게 이사하도록 집으로 초대하였고, 그곳에서 체류하던 중 료칸은 덴신과 만납니다. 덴신의 말에 따르면 료칸이 세상을 떠날 때 마치 잠든 것처럼 명상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와시마에 있는 ‘료칸노사토 미술관’에는 료칸이 손으로 쓴 시와 서적 일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료칸이 방문한 장소, 그를 아는 사람들, 그가 남긴 작품 등이 있어 료칸의 인생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료칸이 자주 다니던 현지 장소의 대부분은 인근 하치스바 거리에 있습니다. 모토에몬의 집이나 료칸이 때때로 아이들과 놀던 신사 등이 있으며, 류센지 절에는 그의 묘가 있습니다.
　이곳 나가오카에서는 료칸의 저작물을 직접 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료칸에 대해 배울 수 있고, 또 료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료칸이 세상을 떠난 지 2세기가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승려의 유산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